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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합성섬유 증설 “축소”
중소기업 경영난 우려해 한 발 양보 … 제직기 600대에서 400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구경북 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태광산업(대표이사 이상훈)을 상대로 신청한 섬유 제직

기 증설 관련 사업조정에서 양측이 자율합의에 성공했다고 5월22일 발표했다.

섬유조합은 태광산업이 경주공장에 제직기를 늘리는 등 시설 확대를 추진하자 지역 중소 직물 생산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2010년 12월 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합의안에는 태광산업이 증설하는 제직기의 규모를 600대에서 400대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소속 기능인력에

대한 스카우트를 자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 유광수 동반성장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대기업이 배려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태광산업의 사례가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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